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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요즘 내가 요리…집에 대왕님 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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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신혼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20일 오후 9시10분 방송되는 MBN·채널S 예능 '전현무계획3'에서는 쌀의 성지 여주시와 이천시를 찾아 '밥심 특집'이 그려진

다. 

전현무는 "쌀과 아울렛이 라이벌인 두 도시"라고 여주와 이천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현무계획'을 3년 넘게 하면서

도 '밥이 맛있다'는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다"고 운을 뗀다. 

이어 "서치를 해보니 신기한 식당이 있더라. 백반집인데 되게 특이하다"며 첫 맛집으로 향한다. 전현무의 텐션이 심상치 않자,

곽튜브는 "나중에 거기서 상견례 하시는 건 어떠냐"며 결혼 공격을 날린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전현무는 씁쓸한 미소를 짓는

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한 백반집 앞에 도착한다. 식당 외관을 본 곽튜브는 "식당 비주얼이 아닌데?"라며 고

개를 갸웃하고, 전현무 역시 "그냥 양옥집이다. 친구 집 같다"고 수긍한다. 



하지만 건물 외벽에 붙은 '여주 진상미' 포스터를 발견한 전현무는 "이게 중요한 거다"라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짓는다. 곽튜브

역시 "이거 우리 집에서 쓰는 쌀인데?"라며 반색한다. 이어 "요즘 내가 요리한다. 집에 대왕님이 계셔서"라며 임신한 아내한 보

필하는 신혼 사랑꾼 면모를 드러낸다. 전현무는 "여왕님이 계시구나"라며 영혼이 없는 리액션을 날려 현장을 폭소로 물들인다.

끝없는 결혼 이야기로 환장 케미를 끌어내는 곽튜브의 장난기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발굴한 '8000원 백반'

밥 맛집의 정체는 20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되는 '전현무계획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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